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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구희(擊毬戱)와 구정(毬庭)의 역사적 고찰
- 고려와 조선조 역대 왕을 중심으로 -

최우영*․윤영활**

*강원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강원대학교 조경학과

Ⅰ. 서론

우리의 전통놀이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단체로 하는 운동

놀이는 그리 많지 않다. 격구희(擊毬戱)는 고려와 조선시대 궁

궐과 민간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즐기던 전통 운동놀이로, 이

격구놀이를 하던 공간이 구정(毬庭)이다. 격구에는 마상격구

(馬上擊毬), 지상격구(地上擊毬), 포구락(抛毬樂) 등의 놀이

형태가 있는데, 격구놀이 형태와 장소에 따라 크고 작은 공간

의 구정에서 여러 격구희가 행해졌다. 이 격구는 고려시대에

성행하면서 조선 중기까지 계속전승되었다. 특히고려말에는

5월 단오에 야외 구정에서 대규모 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

축제의 형태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무과시

험 과목으로 채택되어 무관들이 필수적으로 연마하는 무예이

자 놀이 형태로 발전했다. 그런데 조선중기 이후 총포의 대두

로 인해말의 기능이 약화되면서격구 역시 점차 약화되었는데

격구놀이 중 마상격구는 조선효종 이후거의 소멸되고말았다.

한편 마상격구와 함께 전승되던 지상격구가 민간에 주로 전승

되면서 장치기의 형태로 정착되어, 현재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집단민속놀이로 전해지고 있다. 고려와 조선조에왕과귀족중

심으로 널리 성행했던 격구놀이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각

종 문헌에 많이 남아있다. 특히 왕을 중심으로 궐 내․외에서

행해졌던 기록이『고려사』와『조선왕조실록』등에 자주 등장

한다. 이 문헌들에는 역대 왕들이 격구를 즐긴 행태와 장소가

기술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헌적 기록을 근거로 고려조와 조선조에

격구를 즐긴 역대 왕들의 격구희 행태와 그 공간적 장소성 등

을 구명하여 격구놀이가 차지했던 역사․문화적 가치와 위상

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연구범위는격구가 성행했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하였고,

고려조와 조선조의군주(왕) 중격구놀이 행위를 한왕들을 대

상으로 조사하였다. 고려조와 조선조의 왕조실록인『고려사절

요』와『조선왕조실록』을 문헌적 사료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였

고, 일부 고지도와 기타 일반 문헌을 추가하였다. 기본자료(고

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에서 각왕조별 역대 군주들의격구놀

이 행위 및 행태, 장소성 등의 역사적 사실을 추출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분류하였다.

이 사료적 분류자료를 근거로 하여 세부 분석 과정을 거친

다음, 군주들의 격구놀이 행태를 직접참여 또는 참관 등으로

구분한후, 격구희가 행해진장소를궐내, 이궁, 궐밖기타등으

로 세분하고, 그 장소 및 위치를 추적하였다. 그리고 각왕조별,

군주별 격구 행태의 참여 및 참관 횟수를 비교․분석하였다.

격구놀이 유형은 일부 구분되는 것만 적시하고 기타직접적

시되지 않는 것은 구장규모에 따라 유추적으로 추정하였다.

Ⅲ. 격구의 유래와 유형

격구의 유래는 일찍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격구가 국내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 당나라 때에 현종이 말을 타고 격구를 하였다는 기

록이 있으며, 통일신라 최치원이 당나라에 머물러 있을 때에

격구가크게 유행하고 있었다(今村鞆, 1934). 국내의격구는 중

국의 당나라에서 전승되었다는 견해가 유력하나 현재, 격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

종 7년(4월조, 11월조)의 기록을 보면, 당시 격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자 격구의 유래를 중국 고대 황제 때에 처음 시작하

여 한나라 축국과 당나라의 격환(擊丸)을 거쳐 송ㆍ원시대까

지 이어졌다고 정립해 놓고 있고, 또 11월조에, 격구 유희는 고

려가 왕성하던 때에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정동오

(1986)는 격구가 신라시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고 고려 때 크

게 성행하여 국가적인 큰 오락으로 되었다 라고 하고 있다. 고

려조와 조선조에 역대왕들이 군신들과 격구를 즐긴 기록이 실

록에 남아있고, 귀조가회의 등의 민속놀이로 정착되어 왔다.

격구의 종류에는 마상격구(馬上擊毬), 지상격구(地上擊毬),

그리고 지상격구에서 파생된 포구락(抛毬樂) 등 3가지가 있다.

말을 타고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포구락은 궁중무용

화된 형태이다. 마상격구는 기마격구(騎馬擊毬)라고도 한다.

이것은 무관들이 구장에서말을타고 장시로 공을 쳐서 구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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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보내는 놀이이다. 주로 기마술의 습득이나 기마병의 훈련

용으로 쓰였다. 일반적으로 격구라고 하면 마상격구를 지칭한

다. 격구놀이 중에서 가장 흥미 있고, 격렬하며,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예부터 대궐을 중심으로 귀족사회에서 전승되었으

며, 특히무관사이에 행해진놀이이자 무예라고할수 있다. 이

마상격구는 격구유형 중 가장 넓은 공간의 구정이 필요하다.

지상격구는 지상에서 도보로 행하는 격구로, 보행격구(步行擊

毬)라고도 한다. 이것은 마당 곳곳에 구멍을 파놓고걸어 다니

면서 공을 쳐서 구멍에 들여보내는 방식이다. 주로 궁궐의 내

정이나 귀족의 사저(私邸)에서 왕과 귀족들이 즐겼다. 기마격

구가 무관들 위주로 한 반면에, 지상격구는궁중이나민간에서

즐겼다. 포구락(抛毬樂)은 지상격구에서 파생되어 춤으로 정형

화된 것이다. 주로 궁중에서 춤과 놀이의 형태로 기녀들에 의

해 전승되었다. 이것은 당나라 때에 성행하던 것이 송나라에

전래되면서 고려 문종 때에 국내에 전래되어궁중에서 당악정

재(唐樂呈才)의 형태로 전승되었다(임동권과 정형호, 1997).

이들 격구놀이가 행해진 공간을 격구장, 격구정, 구장, 구정

등으로 불렀으며, 구정의규모는격구놀이 유형에따라크기가

달랐으며 마상격구가 가장 큰 면적의 공간에서 행해졌다.

Ⅳ. 결과 및 고찰

1. 고려시대의 격구희(擊毬戱)와 구정

1) 역대 왕들의 격구놀이 행태

고려사절요 예종 5년(1110)에 제16대 예종이 궐내 중광전

남루에서격구를 참관한 기록이 처음 보인 이후로 역대왕들이

격구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참관한 기록들이 조선조 인조 때

까지 나타난다.

격구놀이에 직접 자주 참여한 왕은 모두 3명으로 의종(3회),

충혜왕(2회), 우왕(1회) 등의순이었고, 격구를 자주 참관한왕은

의종(8회), 공민왕(4회), 충혜왕(3회) 등의 순이었다(그림 1 참

그림 1. 고려조 역대왕의 격구놀이 행태 분석도

범례: ■ 격구참여, ■ 격구관람 

조). 의종이 격구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참관도 제일 많이

한 왕으로 나타났다. 의종의 격구에 대한 애착은 고려사절요

의종 원년(1147) 5월조에 잘 나타나있다. “왕이 북원(수창궁)

에 나와 놀며 좌우 사람에게 이르기를, 나의 공치는 기술을 다

시 시험하지 못하리로다. 하고는 조금 있다가 공을 치니 이에

따를 자가 없었다.”한 바와 같이 격구를 매우 즐긴 왕이다.

2) 격구희가 행해진 구정

격구는 본궐내에서부터 이궁 그리고 기타 궁궐 밖까지 여러

장소에서 행해졌다. 궐내 격구놀이 장소로는 중광전이 있고, 2

회가 열렸다. 수창궁(4회), 장원정(5회), 수녕궁(5회), 연복정

(1회) 등의 이궁에서는 15회가 열렸으며, 장원정과 수녕궁이

각각 5회로 이용횟수가 가장 많았다(그림 2 참조). 기타 장소

로는 영봉루, 지화재, 시전, 산대암, 시가의누, 봉선사 송강, 고

라리, 숭인문 밖, 궁문 동쪽 누각, 평양 부벽루 등이 있고, 이용

횟수는 각각 1회씩총 10회였다. 그리고위치를알수없는장소

미상이 3회로 나타났다. 멀리 평양부벽루
1)
에서도 우왕(1388)이

격구놀이를 하였다. 의종2) 때 이궁인 수창궁북원과 장원정 서

루에서는 행해진 격구는 마상격구였다.

2. 조선시대의 격구희(擊毬戱)와 구정

1) 역대 왕들의 격구놀이 행태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를 비롯하여 모두 9명의 왕들이

격구희를 즐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이양하고 은거한 함흥 잠저궁(蠶蛆宮)
3)
에서 동쪽으로 2리 떨

어진 바닷가에태조가 어릴 적 격구하던 곳이 있는데, 조선 현

종15년(1674)에 문신 남구만(南九萬)이 이곳에 격구정(擊毬

亭)
4)
을 세웠다.

조선건국 이후태조 이성계는 재위 1년과 2년 사이에 본인이

등극했던 수창궁(3회)과 미상의 장소(2회)에서 5회의 격구희

를 열었고, 모두 직접참여하였다. 한양천도후에는 재위 4년과

그림 2. 고려조의 격구놀이 장소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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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에 경복궁에서 열었고, 직접 참여와 참관을 각각 1회씩 행

하였다. 제2대 정종도 경복궁(2회), 수창궁(2회), 미상의 장소

(1회)에서격구희를 열었고, 모두 직접참여하였다. 제3대태종

은 조선 역대왕중격구를 가장 많이 즐긴왕으로서 재위 4년

부터 17년 사이에 38회의 격구희를 열었다. 이 중 30회는 직접

참여하였고, 나머지 8회는 참관만 하였다. 제4대 세종도 27회

중 11회는 직접 격구놀이에 참여 하였고, 16회는 참관만하여

태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격구를 많이 즐긴 왕이다. 제 9대

성종은 16회중 1회만 직접격구에 참여하고, 15회는 참관만 하

였다. 이밖에 단종(1회), 중종(2회), 인조(1회) 등이 격구를 참

관한 기록이 보인다. 조선중기 인조 이후로는 격구희 기록이

실록에서 보이지 않는다(그림 3 참조).

2) 격구희가 행해진 구정

조선시대에 격구가 행해진 구정은 개성의 수창궁(5회)과 인

덕궁(3회), 한양의 경복궁(22회)과 창덕궁(25회), 돈의문(서대문)

밖 서북쪽에 있는 모화관
5)
(33회)과 그 북쪽에 있는 반송정

6)
(1회)

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위치를알수 없는 미상의 장소도 17

곳이나 되었다(그림 4 참조).

그림 3. 조선조 역대왕의 격구놀이 행태 분석도

범례: ■ 격구참여, ■ 격구관람

그림 4. 조선조 역대왕의 격구놀이 장소 분석도

조선시대에 격구가 개성에서 개최된 때는 태조가 개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이고, 정종이 한양에서 다시 개경으로

천도를 단행한 이후이며, 태종이 개성으로 이어(移御)한 시기

이다. 서대문 밖 모화루(모화관)에서는 세종 때를 시작으로 하

여 단종, 세조, 성종, 중종, 인조 때에 이르기까지총 33회의격

구가 열렸는데 이 중 성종 때에만 열렸던 격구 횟수가 16회에

달한다(그림 4 참조).

경복궁에서는 사정전앞뜰에서 7회, 경회루 서편에서 1회그

리고 공간구분이 추상적인 내정과 내전, 신궁에서 14회 등 총

22회가 열렸다. 이들 궐내 격구는 지상격구나 포구락 형태로

추측되며, 궐외의 모화루, 반송정 등은 마상격구가 행해졌다고

본다.

창덕궁에서는 총 25회가 행해졌는데 광연루(廣延樓)
7)
에서

그 중 18회를 열었고, 이는 모두 태종 때에 행한 것이다. 태조

이성계가 태상왕으로 물러앉은 태상전과 궁 동북 모퉁이 쪽에

있던 해온정에서도 각각 2회씩 열렸다. 장소미상인 17곳은 궐

내․외 구분과 위치확인이 안 되는 곳이다.

Ⅴ. 결론

격구는 고려시대 이후 궁궐과 민간에서 널리 유행하며 전승

되온 운동놀이였지만 조선중기 이후에는 쇠락해져 현재는 일

부 유형만 겨우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격구놀이 공간인 구정

은 고려조와 조선조의 격구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상징적 가

치와 역사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고려와 조선조의 역대왕들이 주체가 되어 행해진

격구놀이의 행태 및 장소성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으로 접근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고려시대 격구를 즐긴 왕들은 예종을 비롯하여 모두 9명이

다. 예종이 격구한 것이 처음 기록이며, 이들 군주 중 의종이

경기 참여와 참관 등 격구를 가장 많이 즐긴 왕으로 조사되었

고, 그 다음으로충혜왕, 충렬왕, 공민왕, 우왕순으로 나타났다.

격구가 행해진 장소로는 이궁으로 사용되었던 수창궁, 수녕

궁, 장원정이 있고, 이궁에서의 이용횟수가 다른 곳보다 많았

다. 수창궁북원과 장원정 서루에는 마상격구를 위한 전용구정

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를 비롯하여 모두 9명의 왕들이 격구희를

즐겼다. 태조는 어릴 때부터 격구를 즐겼고, 등극 후에도 격구

희를 즐긴 왕이다. 태종은 역대 왕 중에서 격구놀이를 가장 많

이 즐긴 왕으로 직접 참여한 횟수가 30회에 달한다. 태종 다음

으로 격구를 많이 즐겼던 왕은 세종이다.

격구희는 조선 초기에 개성 수창궁, 인덕궁에서 행해지다가

한양천도후에는궐내에서 행해졌다. 경복궁과창덕궁에서 열

렸고, 창덕궁에서는태종 때만 24회가 개최되었다. 위의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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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해진 격구의 형태는 비교적 크지 않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지상격구, 포구락으로 추측된다. 조선중기에 들어서는 궐

밖의 모화루가 마상격구를 행하는 구정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격구희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중기 제16대 인조 때까지

기록이 보이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조선중기

이후에는 쇠락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

주 1. 고구려때 평안도 평양대동강가에 세워진누각으로 원래 영명루(永

明樓)였는데 고려 예종 때 이안(李顔)에 의해 부벽루로 개명되었다.

주 2. 의종의 격구에 관한 기록은 동사강목 제 9상 의종 원년(1147)조에,

“의종 1149년에 왕이 효용한 기병 18인을 뽑아 격구하게 하고 관람

하였다. 이때부터 격구는 수창궁 북원에서 혹은 장원정의 서루에서

행하였는데 친히임어하여 관람하였고, 관람하지 않은달이 없었다.”

고 하였다.

주 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48권 함흥부(咸興府)에 이성계의 잠저궁에 관

한 기록이 전한다. 운전사(雲田社) 본부 동쪽 14리 지점에 있는데,

태조 잠저(蠶蛆) 때의 옛날 집이 있다.

주 4. 약천집 제 28권 기(記) 함흥십경도기에 본궁에서 남쪽으로 10여 리

를 가면 성천강(城川江)이 바다로 흘러들고 삼택(三澤)의 물이 또

돌아 흘러 석담(石潭)이 되었다. 산기슭이 움푹 들어가고 높이 솟았

으며그정상은깎여서평지가되었는데, 전해오기를태조대왕이미

천했을 때 격구(擊毬)하던 곳이라고 한다.

주 5. 돈의문(서대문) 밖서북쪽에 있는데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

신을 접견하는 곳이다. 1407년(태종7년) 송도에 있는 영빈관을 모방

하여 서대문 밖에 건립하고 이름을 모화루라 하였다.

주 6.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한성부(漢城府)에 반송정(盤松亭)은 모화

관(慕華館) 북쪽에 있다 하였다.

주 7.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권 경도 궁궐에, 태종 8년(1408)에 태조가 창

덕궁 광연루(廣延樓) 아래 별전에서 승하였다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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